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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미 이민국은 지난 7월13일자 이민국 메

모를 통하여 2018년 9월11일부터 영주권 

신청서를 포함하여 다른 비이민 서류를 

제출한 이민/비이민 신청자들이 추가 서

류 요청(Request for Evidence)이나 거부 

의사 사전 통보 (Notice of Intent to Deny)

를 받지 않고 바로 거부 통보를 받을 수 있

다고 밝혔습니다.

이 메모는 이민국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

못하거나 이민/비이민 심사에 필요한 증

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이민 심사관

이 단 1회의 심사만으로 거부할 수 있다

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과거에는 이민심사관들이 거부 결정을 

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/비이민서류에 

대해서 거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추가 

서류 요청이나 거부 사전 통보를 하는 것

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

지난 9월11일부터는 애초부터 자격이 미

달이었거나 증거가 부족했던 서류는 2번

째 기회가 없이 바로 케이스가 거절될 가

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

이 새로운 기준은 영주권 신청 취업이나 

투자비자 학생비자 신청 등 모든 비이민 

신분 신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서류

를 준비하는 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.

이 조치는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

추가 서류 요청 또는 거부 의사 사전 통보 

의무의 폐지로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판

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

합니다. 하지만 메모에서 밝힌 것처럼 이

는 과거에 서류가 덜 준비된 경우에 영주

권/신분 변경 요청에 필수적인 서류를 의

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가 서류 

요청이 오면 나중에 제출하는 관행을 뿌

리뽑기위한 측면이 있습니다. 사실 과거

에 많은 신청인들이 단순히 서류가 아직 

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신분 만료일 

전에 케이스 접수할 목적으로 서류가 미

비 된 상태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

예가 많았습니다. 

그러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신청

인의 자격요건을 잘 따져서 자격요건이 

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또 필수적인 증

거들을 모두 잘 제출하신다면 승인을 받

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

각됩니다.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

아무리 간단한 서류라도 꼭 전문가와 상

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새로운 지

침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.

‘대머리 예방’을 위한
다섯 가지 수칙

1. 비타민제로는 A, B2, B6, E 등이 복

합된 것이 좋다. 

비타민 A가 부족되면 두피가 건조

해지고, 비타민 B2가 부족되면 모발

의 성장이 방해를 받는다. 그래서 이

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아울

러 회춘의 묘약인 비타민 E가 들어 

있는 비타민제가 좋다.

2. 식이요법으로 잣, 오이, 참깨, 호도, 

소간, 계란, 우유, 해초류 등을 많이 섭

취한다. 

잣에는 리놀산과 리놀레인산이 함

유되어 있어 탈모를 방지하고, 오이

에는 규소와 유황이 다량 함유되어 

있어 좋으며, 참깨는 補血, 補腎하며, 

호도는 피부를 윤택하게 할 뿐 아니

라 모발을 검고 튼튼하게 해주므로 

좋다. 

소간 100g에는 비타민 A가 4,000 

IU, 비타민 B2가 3mg, 비타민 B6가 

1mg 들어 있어 좋으며, 계란, 우유에

도 이런 비타민류가 다량 함유되어 

있어 좋다.

3. 식이요법으로 염분, 지방분, 당분 등

을 제한한다. 

체내에 염분이 지나치게 섭취되면 

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이 저하되어 영

양상태가 악화되고 탈모가 촉진된다. 

그래서 대머리는 1일 염분 섭취량을 

10g 이하로 줄여야 한다. 

아울러 지방이 많은 음식, 단 것, 청

량음료도 줄여야 하며, 밤참은 피지 

분비를 왕성케 하므로 절대 금해야 

한다.

4.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한다. 

담배 피우는 사람의 95%가 탈모된

다는 얘기가 있듯이 담배는 말초의 

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, 스트레스

에 약하게 하며 비타민 C를 파괴하

여 탈모를 촉진하기 때문이다.

5. 모발 관리에 신경을 쓴다. 

장년의 경우엔 청년층과 달라 매일 

세발해서는 안 된다. 또 심한 빗질과 

브러싱을 삼가고 염색을 줄이면서 두

피를 매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이 

좋다. 


